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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구인난”
태양광 풍력 태양전지소재 부족 심각 … 몸값 상승에 해외인력 채용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태양전지 소재 등 이른바 그린에너지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 산업계에 활성화되지 못한 그린에너지 분야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해 일부

관련기업들은 전문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덴마크나 독일 등 유럽의 신 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손길을 뻗치고

있다.

A기업은 최근 해외 관련기업을 찾아가 풍력 발전 전문가를 수소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급 기술 보유자

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3년 전 태양전지 소재 산업에 뛰어든 B기업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인력 채용공고를 냈지만, 경험과 실력을

보유한 지원자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C기업은 태양광과 2차전지 등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처, 자체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분야는 외부 전문가 보강을 위해 헤드헌팅하거나 인사팀에서 수소문해

직접 접촉하기도 한다.

헤드헌팅도 그린에너지 사업의 기획자와, 세부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의뢰 건수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국내 최대 헤드헌팅기업 커리어케어 강연희 부장은 “그린에너진 관련 엔지니어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외국계기업에 알아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있는 원자력 분야의 발전소 설계 전문가도 몸값이 부쩍 뛰고 있다.

D기업에서 발전소 설계를 담당하는 김모 부장은 “최근 스카우트 제의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말

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신 성장동력 분야에 뛰어든 곳에서는 대부분 사람을 외국에서 데려오고 기술도 사왔다”

며 “하지만 앞으로는 긴 안목에서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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